
폐스티로폴 재활용률 53 .5% 달해
1996년 분리수거품목 지정 이후 큰폭 상승 … 재생수지 82% 차지

1996년 스티로폴이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재활용이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회장 이상규 LG화학 부사장)에 따르면, 2001년 폐스티로폴 재활용률이 53.5%에 달해 총

발생량 5만963톤 중 2만7252톤이 재활용됐다.

1994년 21%에 불과하던 재활용률이 2000년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19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폐스티로폴 분

리수거 시행 이후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했고 가전기업의 완충포장재 역루트 회수, 재활용, 대형유통

점의 재활용 책임, 협회의 재활용 홍보촉진 등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01년 폐스티로폴의 용도별 재활용 실적은 재생수지가 2만2347톤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경량폴이 2316톤으

로 8.5%, 섬유코팅제가 2589톤으로 9.5%를 차지했다.

배출처별로는 농수산시장이 가장 많은 1만788톤이었고 백화점 및 유통업체 배출량이 9034톤이었으며 가정 및 일반

업소가 8323톤, 가전대리점이 7254톤 순으로 분리회수 재활용되었다.

스트로폴 포장재 판매현황(2001) (단위: M/T, %)

폐스티로폴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수지는 욕실발판, 사진액자, 건축용 합성목재 등 다양한 플래스틱 재생제품으로 생

산돼 내수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량폴은 건축용 경량인방, 아파트 바닥재 등으로 사용되고

섬유코팅제는 접착제, 부직포, 케미시트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스티포폴은 PS(Polystyrene) 수지에 Pentane 또는 Butane 등의 탄화수소 가스를 주입시킨후 이를 증기로 부풀린 발

포제품으로 체적의 98%가 공기이고 2%만이 원료인 자원절약형 소재로 완충성과 방수성, 단열성 등이 뛰어나 가전제

품의 포장재, 농수산물 상자, 주택단열재, 양식용 부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폐스티로폴 재활용실적(2001) (단위: M/T, %)

사용 후 버려지는 폐스티로폴은 가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하고 가전대리점은 직접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점이나 다량 배출업소는 직접 회수하여 감용하거나 재생업소에 위탁처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EPS(Expanded Polystyrene)은 스티로폴과 스티로폼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스티로폴은 BASF, 스티로폼은

Dow Chemicals의 상표명이다.

한편,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는 금호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 신호유화, LG화학, 제일모직, 한국바스프 등 EPS

메이커와 포장재 가공기업 모임인 한국EPS형물협의회가 스티로폴 포장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1993년 설립되었다.

2001년 스티로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용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했고 홈페이지(www.eps.co.kr)

를 운영해 사이버 상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삼보컴퓨터 등 가전사와 공동 회수재활용

협정체결,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한국부인회, YMCA 등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스티로폴 재활용 현장 견학행사 등 지

속적인 계몽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학저널 Petrochem 담당 박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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